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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대저기압이 최근 연속으로 이어지면

서 대규모 파괴가 일어났고 중앙아메리

카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의 수백만 

명의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. 열대

저기압이 생명과 재산, 사회경제적 복

지에 가하는 위협이 얼마나 대단한지 

그리고 WMO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전

지구적 차원의 조정과 협력이 얼마나 

필요한지를 새삼 상기시켜준다.

허리케인 이오타(Iota)는 11월 17일 니카라과에 Saffir Simpson 규모의 강력한 카테

고리 4로 상륙.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대서양 허리케인이며, 

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카테고리 4급 에타(Eta)가 강습한지 2주가 채 되지 않았고 

여전히 휘청거리는 그 지역을 또 다시 강타.

이오타는 이번 시즌에 발생한 30번째 열대성 폭풍으로 이 숫자는 역대 최대. 

기록상 최초로 허리케인 시즌이 보통 끝나는 11월에 두 개의 대형 허리케인 발생. 

참고로 금년 대서양에 대형 허리케인 4건 발생.

10월 이후 발생한 카테고리 3 플러스 급 허리케인 : 델타(Delta), 입실론(Epsilon), 

에타(Eta), 이오타(Iota) – 허리케인 이름 정규 목록이 모두 소진되어, 이후 그리스 

알파벳에서 가져옴.

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사무소(UNOCHA)는 이 처럼 허리케인이 빠르게 연속적으

로 발생하는 것은 유래 없던 일로 이로 인해 재앙적 결과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. 

에타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과테말라, 온두라스, 니카라과에 대해 국제적 원조 호소 

시작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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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명된 폭풍 30개 11.6개 259% 1위
명명된 폭풍 일수 117일 56.3일 2028% 3위

허리케인 13개 6.2개 210% 2위
허리케인 일수 34일 23.3일 146% 13위
대형 허리케인 6개 2.6개 231 공동 2위

대형 허리케인 일수 8.5일 6.1일 139% 15위

대서양 허리케인 활동 ( ~ 2020.11.17)

(출처: Philip Klotzbach, 콜로라도 주립대학교)

이오타는 재앙급 허리케인으로 니카라과에 상륙. 이때 최대 풍속 250km/h. 중미에 

생명을 위협하는 폭풍 해일, 바람, 돌발홍수, 산사태를 일으켰고, 곳에 따라 최고 

750mm의 비가 내림.

니카라과와 온두라스는 이미 허리케인 에타의 영향으로 홍수와 산사태 겪고 있는

데 뒤를 이어 동일한 지역에 이오타까지 추가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.

예측 경로를 보면 이오타

는 11월 17일에 니카라과 

북부를 가로 질러 내륙 더 

안쪽으로 움직인 다음 온

두라스 남부를 가로 질러 

이동할 것임. 이오타는 상

륙시 카테고리 2로 약화되

었으며, 중미를 통과하는 

11월 18일 후반 경 급속히 

약화될 것으로 예상.

이오타로 인해 목요일까지 예상되는 누적 강수량

▷ 온두라스, 니카라과 북부, 과테말라 남동부 및 중부, 벨리즈 남부 : 250-500mm

▷ 엘살바도르 및 파나마 : 100-200mm (많은 곳 300mm)



북태평양 서부

이번 시즌 북태평양 서부와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명명된 폭풍은 22개. 

그 중 10개는 태풍 급인데, 강도 면에서 허리케인 등급용 카테고리로 변환 비교하면

  - 카테고리 3급에 해당하는 태풍이 3개, 

  - 카테고리 4급은 3개, 

  - 카테고리 5급(고니) 1개

고니(Goni)는 2020년 상륙 태풍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11월1일 필리핀에 상륙. 

고니는 지금껏 가장 강력한 상륙 태풍이었던 2013년의 하이옌(Haiyan)과 거의 동급.

필리핀에는 10월 25일부터 시작하는 3주에 걸쳐 유래없는 수준의 열대폭풍 5개가 

상륙하였는데, 그중 하나가 태풍 몰라브(현지명 : Quinta)이고, 이번 주에는 심각

수준 열대성폭풍 STS 밤코(Vamco)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다. 

밤코는 올해 필리핀을 강타한 21번째 열대저기압이었다.

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에만 8개의 열대성 폭풍이 베트남을 강

타, 폭우, 홍수, 산사태를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입힘.

OCHA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열대 저기압이 시리즈로 이 지역을 강타해 총 3,250 

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으며, 이중 필리핀, 베트남, 캄보디아에서는 270만 

명 이상의 사람들이 긴급 지원을 필요로 한다. 

홍수, 폭풍 해일, 고속풍, 산사태, 화산 이류(泥流, mudflow)로 인해 

주택 파괴 또는 손상되었고,

보건 시설, 물 및 위생 시스템 붕괴, 학교 파괴, 

농작물, 가축, 어선 및 기타 생계 수단이 휩쓸려감.

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
홍수 피해 인원(명) 770만 80만 2,400만
피해 받은 도(道) (개) 9 19 10
원조가 필요한 인원(명) 1.5백만 388천 845천
원조 지원 대상 인원(명) 17만7천명 23만7천명 26만 명
요청 기금 (미화 달러) 40백만 9.43백만 45.5백만


